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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인터넷), (지면)

2024. 11. 25.(월)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작시

배포 2024.11.22.(금) 오후

생애주기별로 해양에 대한 교육 제공...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교육’ 전략 제시

- 해수부, 11.25(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해양행동 시대, 
해양교육 강화방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5일(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해양행동 시대, 해양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 등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해양관련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양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해양행동(Ocean Action) :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전지구적 해양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칭하는 용어로, “Ocean Cleanup” (태평양의 해양플라스틱 제거 프로젝트), “Global 

Fishing Watch” (위성정보를 활용한 어선 경로 추적을 통한 불법조업 방지) 등이 대표적 사례

  ** (Ocean Cleanup 참고 영상 주소) https://youtu.be/7iwnC5x7-aA?si=vETbfSbGtpEGqnyQ

(Fishing Watch 참고 영상 주소) https://youtu.be/a6LyeelcfZ4?si=-Hr6yBc5ovEXH8e-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해양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우리나라가 해양행동을

선도하기 위해 해수부는 각급 학교에서의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30 해양행동을 선도하는 국가’를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해양

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역별 해양문화시설의 체험형 해양교육 거점화,

△기업·시민사회의 해양교육 및 해양행동 참여의 세 가지 전략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영유아) 놀이교육 → (초등) 늘봄학교 → (중·고등) 교과·진로 → (대학) 정규교양강의

광부 보도자료



- 2 -

해수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급 학교별로 해양교육을 확산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양생태계와 관련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존수영 수업에 맞춰 해양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기당 8~40차시의 기초 해양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아울러 해양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유도하고 학생들의 직업 탐구를

위해 중학교에는 해양진로 교보재를 보급하고, 고등학교에는 해양수산

직업계고 등 10개교에 통합해양교과서인 ‘인간과 해양’ 개정본을 보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급격한 해양환경과 기후변화로 대두되는 글로벌

해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면서

“지역사회의 해양 체험과 연계해 각급 학교의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길 (044-200-5220)

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미 (044-200-5226)

 


